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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경 및 목적

성대의 가성 낭종이란 점막하 성대 낭종과 그 형태는 유사

하지만, 진성 낭종과는 달리 피막이 없고, 국소적으로 수포성 

또는 삼출성의 투명한 액체가 점막하 고유층에 모여 있는 병변

으로 소개되고 있다. 하지만 아직 그 진단기준이나 병인, 치료 

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. 이

에 본 연구에서는 성대 가성 낭종(pseudocyst) 및 이와 비슷한 

형태의 낭종성 용종(cyst-like polyp) 간에 음성위생교육의 효

과를 비교하여 보고자 하였다.

방  법

본원에서 2009년 이후 후두스트로보스코피 검사를 통해 가

성 낭종으로 진단받고, 음성위생교육을 받았으며, 그 이후 추

적관찰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

였다. 반투명한 장액성 액체가 점막하층에 집적되어 있는 pse-
udocyst 군 6명과 점막하 낭종과 용종의 구분이 모호한 cyst-

like polyp군 6명으로 분류하여 음성위생교육의 효과를 비교

하였다.

결  과

Pseudocyst군은 6명 모두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33세였다. 

Cyst-like polyp군은 남자 2명, 여자 4명으로 평균 연령은 50

세였다. Pseudocyst군은 6명 모두에서 음성위생교육의 효과가 

없었던 반면 cyst-like polyp군은 6명 중 2명에서 병변의 호전

이 관찰되었다. 하지만 증례의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는 확인

할 수 없었다.

결  론

성대의 가성 낭종은 음성위생숙지의 보존적인 방법보다는 

수술적인 중재가 더 중요한 일차적인 치료법으로 생각되는 반

면, 낭종성 용종은 음성위생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

문에 진료초기에 가성 낭종과 낭종성 용종의 정확한 감별진단

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.

중심 단어 : 성대 가성 낭종·음성위생.

성대 가성 낭종과 낭종성 용종에서 음성위생교육의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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